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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수입 중단”

2017.1.
호주퀸즐랜드 내 5개

새우양식장에서 흰반점
바이러스 발병

2017.1.9
호주연방,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수입중단 발표

01.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02. 이슈트렌드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아시아, 새우

등의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키워드 :

호주,아시아,새우등

도출된주요 키워드로관련이슈를 재검색,이슈발생 일자에따라시계열로분석하여 핵심이슈를선정하였음

호주비관세장벽 이슈

양식



호주,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중단

2017년 1월 9일,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아시아 지역의 비가열 새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9일 이후 수입된 비가열 새우는 전수검사를 받아 재수출되거나 일체 폐기될 예정이다. 수입 중단 대상은
가열 처리되지 않은 새우 및 새우살과 마리네이드 양념으로 재운 식용 비가열 새우 및 새우살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뉴칼레도니아산 비가열 새우(이하 새우살 포함), 딤섬류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는 비가열 새우, 빵가
루를 입히거나 반죽을 묻혀 코팅 처리한 식용 비가열 새우는 수입 중단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근 퀸즐랜드 5개 양식장에서 새우 양식에 치명적인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수입산 비가열새우의 위해 수준이
허용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으며 위해 수준이 완화되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중단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한국은 2003년 이래로 국내에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병한 사례가 전무하여 호주의 바이러스 확산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흰 반점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양식 새우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있어 호주의 수출 중단 입장에 무결함을 표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수입 제한 조치가 완화
될 때 까지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흰 반점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향후비관세장벽대응방안

호주의 흰 반점 바이러스 확산과 한국산 비가열 새우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
연방이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비가열 새우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산 비가열 새우의 對호주 수출에 어려움이 생겼다.

비 가열 새우를 취급하는 한국 식품 업체의 경우 호주 내 흰 반점 바이러스 현황을 예의주시하여 중·
장기적 수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호주 내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위험을 감안하여 신규 수출
국가를 발굴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에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에 바이러스 유입을
예방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03. 비관세장벽이슈분석

본보고서의 무단전재 및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

호주비관세장벽 이슈


